
율곡: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나 건물에 방화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 심성의 문제가 크
지요. 사람들이 드믄 길에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어린 부랑자들도 그렇고 
사람 시체를 몰래 버리는 문제도 그렇고 도덕과 교육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.

소라이: 선생님은 역시 정통 유학자이시며, 정통 성리학자이시군요. 

율곡: 저는 1571년에 청주목사로 임명된 적이 있었지요. 그곳에서 향약(鄕約)이라는 것을 
만들어 실시해본 적이 있었습니다. 향약이란, 소위 향촌 사회의 자치규약이지요. 어떤 사람
들은 조선 중기에 지방의 사림이 농민이나 노비 등 하층민을 강력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만
들었다고 하는데,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. 유교 윤리를 기반으로 농촌의 공동체를 유교
에서 말하는 대동사회로 이끌어가는 수단이지요. 

소라이: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대동사회란 무엇인지요.

율곡: 제가 생각하는 대동사회는 예기 예운편에 나오는 대동사회와 같은 것이지요. 말하
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 

큰 도가 행하여지자, 사람들은 천하를 모든 사람들의 것으로 생각했다. 어

질고 유능한 인물을 선택하여 정치를 맡겼고, 서로 믿고 화목하도록 가르

쳤다. 그래서 사람들은 단지 자기의 어버이만을 친애하지 않았으며 단지

자기 자식들만을 사랑하지 않았다. 늙은이들이 그 생을 편안히 마칠 수 있

게 되고, 장년들은 항상 쓰일 곳이 있게 되었으며, 어린아이들은 의지하여

성장할 곳이 있게 되었다. 홀아비나, 과부, 고아 그리고 자식이 없는 사람

들, 폐질에 걸린 사람은 모두 다 부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남자는 자

기 직업이 있고, 여자는 모두 돌아갈 남편의 집이 있었다. 재화가 헛되이

땅에 버려지는 것을 꺼려하였지만 반드시 자기만 사사로이 감추어 두지

않았으며 몸소 일하지 않는 것을 미워했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서 일

하지는 않았다. 이래서 간사한 꾀가 막혀서 일어나지 못했고, 도둑이 훔치

거나 도적들이 난을 일으키지 못했다. 그래서 바깥문을 여닫지 않았으니

이것을 대동의 세상이라고 한다.

소라이: 제가 생각하는 사회도 결국은 그런 것이지요. 다만 그 과정이 조금 다르지만요.

율곡: 저는 그 다음해 청주에서의 일을 사양하고 해주로 내려갔다가 고향인 파주 율곡 촌
으로 돌아가 학문에 힘썼습니다. 청주목사 때, 서원향약을 만들어 실시하면서 다소 어려움
을 겪었습니다. 그래서 한동안 임금 앞에서 향약을 반대하기도 했지요. 예를 들면 이런 주



장을 하기도 했지요.

“요사이 신하들이 급히 향약을 행하고자 청하므로 주상(임금)께서도 행하

도록 명령하셨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향약을 행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

합니다. 백성이 잘 살도록 하는 일을 먼저하고, 백성을 가르치는 일은 나

중에 해야 합니다. 백성들의 삶의 고통이 오늘날보다 더 심한 때가 없으

니, 시급히 모든 폐단을 빨리 없애서 거꾸로 매달린 듯한 백성들의 고통을

풀어준 다음에야 향약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도덕 교육은 쌀밥과 고기

반찬과 같은 것입니다. 만약 건강이 아주 나빠서 죽도 잘 소화가 안 된다

면 쌀밥과 고기반찬이 아무리 좋은들 먹을 수 있겠습니까?”

소라이: 그렇지요. 배가 부른 뒤에 예의가 있는 것이지요.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지요.

율곡: 당시 궁정에서 제 의견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. 어떤 사람은 제 면전에 대고 
비난을 하기도 했지요. 그런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.

“당신의 생각에는 민생의 곤란이 아무리 심하여도 향약만 행하면 과연 백

성을 교화시켜 좋은 풍속을 이루어 정치가 태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

오?”

     그랬더니 그 사람은 “그렇소.”하고 대답하기에, 제가 그럼 “당신은 능히 향약으로 집
안을 다스리고 있소?”라고 물었지요. 저는 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

“예전부터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도 예속(禮俗: 예의 풍속)을 이루는 일이

있소? 지금 부자간이 비록 지극히 친한 사이라고 하지만 만일 아들의 기

한을 생각해 주지 않고 날마다 매질이나 하며 학문을 권한다면 반드시 서

로 헤어지고 말 것인데 하물며 백성들은 어떻겠소?”

        제가 당시 그렇게 향약을 반대한 것은, 지방에 가보니 지방에서 큰소리치는 관리
나 유지들이 향약을 핑계로 백성들을 매우 괴롭혔기 때문이요. 그것을 걱정한 것이지요. 
그런 나쁜 사람들을 누가 단속할 것인가? 만약 향약을 행하게 되면 백성들은 더욱 곤란하
게 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해서 반대한 것이지요. 하지만 향약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. 
향약은 필요하지요. 그래서 나중에 다시 향약을 시도해서 나중에 해주향약(海州鄕約)을 만
들었는데, 후세 사람들은 그 향약의 체제와 내용이 잘 짜여 있어서 조선 향약 중 가장 완
벽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. 

소라이: 해주 향약은 어떤 내용인지요?



율곡: 예, 농촌의 같은 마을 사람들, 즉 향약 구성원들 가운데 수재나 화재를 만나면 서로 
돕게 했습니다. 그리고 도둑이 들었을 때나 질병과 상사(喪事)가 있을 때, 그리고 어린 자
녀를 두고 어른이 죽었을 때도 주위 사람들이 그 남은 자식들을 돌보도록 했지요. 너무 가
난한 사람이 있을 때도 주위 사람들이 상부상조하는 정신으로 그들을 돕게 했습니다. 그럼
으로써 농촌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지요.


